
모세가 미디안으로 달아나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출애굽기 2:15) 

 

본문은 모세가 40 년 동안의 애굽 궁전생활을 마감하고 40 년 광야생활이라는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본문을 세밀히 살펴보면 모세가 궁전에 들어가 생활한 

40 년의 생활 즉 10 절과 11 절 사이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은 완전히 생략한 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은 11-15 절에 이르는 다섯 절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밝힌다. 이는 지금까지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애굽 궁전 생활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생활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훈련받게 되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애굽사람을 쳐 죽임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던 모세는 어른이 되자 자기 형제들 곧 고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아간다. 마침 그 때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 이를 보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 모세는 그 애굽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 히브리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 아니라 민족애와 의협심 때문에 행한 일일 것이다. 그 당시 애굽인들이 

노역을 당하는 히브리인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모세의 분노가 더 컸을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움 

모세가 다음 날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며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꾸짓었다. 히브리 

동족이 애굽인들에게 고역을 당하는 일도 참기 어려운 일인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모세는 형제들에 대한 연대감을 드러내어 보였지만 이 형제들 스스로 사이에는 

연대감이 없었고 서로 싸웠다. 억눌린 히브리인들의 권리를 위하여 모세가 나섰지만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불신만 불러 일으켰다. 모세에 대한 비난 한 가지는 모세가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애굽인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 말은 정당하지만 이로 인하여 모세는 왕궁에서 달아나지 

않을 수 없었다. 

 

미디안에서 르우엘을 만남  

미디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세번 째 부인인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네번째 아들인 ‘미디안’ 

(창 25:1,2) 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아카바 만의 동부 해안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명확한 경계선을 확정짓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유목민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랑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을 만났다. 

르우엘은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 섬겼던 이방신의 제사장이다. 모세는 르우엘을 위하여 일하며 그 

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르우엘의 딸과 혼인하다 

르우엘은 모세와 대면하여 보고 그의 타고난 준수함 (2 절)과 애굽의 왕족으로서 몸에 배인 

기품있는 언행을 보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르우엘이 모세에게 그의 딸과 결혼할 것을 

제안하자 그는 이를 받아들인다. 그의 아내 이름은 십보라 ‘작은 새’ 라는 뜻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참으로 좋은 내조자를 준비해 두고 계셨다. 그녀는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귀환할 때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하자 그의 자녀 

에게 할례를 행하고 양피를 모세의 발에 던짐으로써 화를 면케 하였으며 (4:24-26) 또한 자기와 자녀 

들이 모세의 민족 구원사역의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미디안으로 돌아갔다가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시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와 다시 합류(18:1-5) 할 정도로 헌신적인 아내였다. 

 

아들 게르솜을 낳다 

모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객’, ‘이방인’ 이라는 뜻을 가졌다. 모세는 같은 셈족의 땅인 미디안에서 

아내를 얻고 자신의 가계를 승계할 아들까지 얻었지만 아직도 미디안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방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세의 이와 같은 ‘나그네 의식’은 곧 자신이 

변할수 없는 ‘히브리인’ 이요 ‘이스라엘의 자손’ 이라는 확고한 ‘선민의식’을 반영한다. 모세는 미디 

안에서의 생활이 길어져도 미디안에 동화되어 미디안 사람이 되지 않았다. 모세의 이런 점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이어 갈 지도자로 선택 받은 요소이다. 

 

생각하기 

모세가 소유했던 이같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덕 

목이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민족애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뜨거운 민족애를 가진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한편 모세가 이방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 광야교회 

(행 7:38) 시대로부터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져 있었으며, 어느 시대에나 

구원은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히 11:1).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집을 짓고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다만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들은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속박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행 7:29). 

 


